
Vol. 35 No. 3, 2022 133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2년 12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5 No. 3, 133-142, December 2022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s://doi.org/10.15434/kssh.2022.35.3.133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를 법

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

해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에 해당하는 주세

법에 따른 주류가 유통되는 것과 관련하여 업소에 출입하는 등

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한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1]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행동

과 관련하여 평생 음주 경험률 2021년 기준 32.9%이며, 중학

생 22.2% 대비 고등학생 44.0%가 이미 주류를 1잔 이상 섭취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그중 위험 음주

라고 정의하는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는 음주 청소년의 4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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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 on adolescent binge drinking. 
Methods: The study was designed 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statistics from the 17th (20201)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raw data target population was 2,629,588 people, and the sample group 
used for analysis as the final data was 54,848 people. A Rao-scott x2 test and un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27.0. Results: In the results of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mmon related variables were gender, school level, 
academic achievement, sleep satisfaction, current smoking, daily smoking, and alcohol education experience. 
Conclusion: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factors influencing binge 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some variable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in the socio-environmental areas such as individuals, 
communities, and national policies were identified.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build a healthy environmental support system with support from national policies, including 
individuals, peer group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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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42.5%과 비교하여 여학생은 49.8% 거의 절반에 가까

운 비율이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하여 음주 환경이나 기회에 대한 노

출이 적은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음주 빈도가 낮더라

도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위험음주에 해당하는 이러한 

폭음은 청소년기에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성인까지 지속되

는 경향이 있다[3].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소비 패턴은 신체적, 

정서적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노출되는 경우 단순히 섭취하는 알코올 독성에 의한 폐

해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법 

상황에 노출되고, 성적으로 불건전한 상황에 노출 되는 등 이

와 연관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4]. 또한 이러

한 문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교우관계, 지

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3]. 그리고 

이는 또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다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 음주 

문제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5]. 

 성인의 경우 위험음주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확

인 결과, 생애주기[6]에 따라 성별, 직업, 건강상태, 사회적 친

분이나 여가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연령[7]에 따라 학업수준, 

고용형태, 불건강 요인 등 다소 다른 변인과 연관되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음주 

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개인적 문제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행태[8], 정신건강 특성[9]으로 

구분하여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메타분석을 통

해 문제음주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10]. 이러

한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주류광고나 

유해업소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규제 정책이나 사회문화

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음주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이후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

행된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적 특성뿐

만 아니라 음주행동 및 문제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11].

 최근 청소년들이 접하는 다양한 매체들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노출은 ‘혼술’이나 ‘홈술’과 같은 표현과 함께 상대적으로 

음주에 긍정적이며 허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긍

정적 음주결과 기대감으로 사회학습이론에 의거하여 음주행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이처럼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거나, 불안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기억을 사라지게 하거나, 인생에 대한 쾌락과 유흥

의 관점으로 음주 문화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류광고 노출에 대한 청소년의 음주 행태

를 확인하거나[12], 공공장소에서 음주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13], 무알콜 음료 노출이 미치는 위해성을 다루는 연구[14]들

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특성들을 확인하고,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청소년 음주 

문제를 재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주류구매의 

용이성, 음주 관련 교육, 술 광고에 대한 노출, 저알코올 경험과 

같은 환경 변수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의 음주문화 및 행태를 확인하고 추후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효

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폭음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파악

한다.

 청소년의 폭음과 환경의 관련성을 파악하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음과 환경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17차(2020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

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본 자료

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행태 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제17차(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모집단은 2021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
등학교 재학생이다. 표본설계를 위한 추출틀은 2020년 4월 기

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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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진행하였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

성화계고)을 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

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시 ․ 도, 도시 규모, 지역군 등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으며,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

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용된 모집단은 2,629,588명이

었고, 최종자료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집단은 54,848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음주행동

청소년의 폭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음주행동을 세 가지 군으

로 구분하였다. 평생 음주를 해본 경험이 없는 비음주자군과 

음주를 해본 경험이 있고, 폭음을 하지 않는 비폭음군, 술을 한

번 마실 때 5잔 이상 마시는 폭음군으로 구분하였다[15]. 

2) 개인적 변인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의 음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

도, 경제상태, 가족동거여부,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 인지, 

수면충족, 현재흡연, 매일흡연으로 선정하였다[8]. 성별은 

‘남’, ‘여’로, 학교급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학

업성취도, 경제상태는 설문조사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상 또는 중상), ‘중’, 

‘하’(중하 또는 하)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족과

의 동거여부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

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묻

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인 경우 건강

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또는 ‘매우 건

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건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재분

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인 경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인 경우 스트레스

를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수면 충족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

는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인 경우 수면 

충족을 하는 것으로, ‘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

분하지 않다’인 경우 수면 충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분류하

였다. 현재 흡연은 최근 30일 이내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 담

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지, 매일 

흡연은 매일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3) 환경 변인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 있는 환경 변인으로 주류구매 용이

성, 음주교육 경험, 술광고 경험, 저알코올 경험으로 선정하였

다. 주류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

서 술을 사는 것에 대해서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다’, ‘불가능

했다’, ‘노력하면 가능했다’, ‘술을 사는 것이 쉬웠다’로 구분하

였다. 음주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구분

하였다. 술광고 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술 광고를 본 경험에 대

하여 ‘없음’, ‘월 1~3회’, ‘주 1~4회’, ‘주 5~7회’로 구분하였다. 

저알코올 경험에 대해서도 ‘없음’, ‘월 1~3회’, ‘주 1~4회’, ‘주 

5~7회’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IBM SPSS/WIN 27.0 프로그램 버전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x2 test와 단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변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폭음과 환경요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변량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용한 청소

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른 대상자 특성 차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대상자의 특성

은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경제상태, 가족동거 여부, 주관

적 건강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수면 충족, 현재 흡연, 매일 흡

연, 주류구매 용이성, 술교육 경험, 술광고 경험, 저알코올 경

험이다.

2. 단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른 대상자 특성의 차이에 대한 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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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본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자에 비

해 남자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50배, 폭음할 가

능성은 2.09배로 더 높았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2.47배, 폭음할 가능성은 7.36배로 더 

높았다. 학업성취도가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28배, 폭음할 가능성은 1.33배로 더 

높았고,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76배, 폭음할 가능성은 2.56배로 더 높았다. 경제상

태가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

능성은 1.70배, 폭음할 가능성은 2.24배로 더 높았다.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

음할 가능성은 1.49배, 폭음할 가능성은 3.22배로 더 높았다. 

주관적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35배, 폭음할 가능성은 1.56배로 더 높았

Table 1.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N=54,8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drinkers Non-binge drinkers Binge drinkers Rao-Scott 

x2 (p)n (%) n (%) n (%)

Gender Female
Male

19,054 (52.0)
17,855 (48.0)

6,610 (41.9)
9,127 (58.1)

783 (34.1)
1,419 (65.9)

157.66
(＜.001)

School Middle
High

23,080 (59.1)
13,829 (40.9)

6,509 (36.9)
9,228 (63.1)

426 (16.4)
1,776 (83.6)

906.85
(＜.001)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15,025 (40.4)
11,511 (31.3)
10,373 (28.3)

4,919 (31.1)
4,817 (30.8)
6,001 (38.1)

584 (26.2)
575 (26.9)

1,043 (46.9)

195.05
(＜.00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5,128 (41.9)
18,233 (48.9)

3,548 (9.2)

5,645 (36.6)
7,855 (49.7)
2,237 (13.7)

795 (37.2)
989 (44.5)
418 (18.3)

97.90
(＜.001)

Co-residence with 
family

Yes
No

35,518 (96.9)
1,391 (3.1)

14,921 (95.4)
816 (4.6)

1,987 (90.6)
215 (9.4)

74.43
(＜.00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24,243 (65.5)
12,666 (34.5)

9,851 (62.5)
5,886 (37.5)

1,435 (65.4)
767 (34.6)

19.01
(＜.001)

Perceived stress Low
High

23,574 (63.7)
13,335 (36.3)

8,875 (56.6)
6,862 (43.4)

1,154 (52.9)
1,048 (47.1)

129.55
(＜.001)

Sleep satisfaction No
Yes

27,464 (75.1)
9,445 (24.9)

12,669 (80.7)
3,068 (19.3)

1,876 (84.2)
326 (15.8)

110.57
(＜.001)

Current smoking
(n=5,975)

No
Yes

695 (74.3)
241 (25.7)

2,177 (60.9)
1,388 (39.1)

339 (22.5)
1,135 (77.5)

419.69
(＜.001)

Daily smoking
(n=5,975)

No
Yes

866 (92.2)
70 (7.8)

2,962 (82.3)
603 (17.7)

795 (52.5)
679 (47.5)

335.77
(＜.001)

Easy to buy alcohol 
products

Never tried
Impossible
Possible if tried harder
Easy

36,387 (98.6)
386 (1.1)
78 (0.2)
58 (0.2)

14,634 (92.8)
271 (1.7)
466 (2.9)
366 (2.5)

1,109 (49.3)
129 (6.0)
429 (19.3)
535 (25.3)

1,949.74
(＜.001)

Exposure to alcohol 
advertisement

No
Yes

23,848 (65.6)
13,061 (34.4)

10,795 (69.7)
4,942 (30.3)

1,537 (70.9)
665 (29.1)

42.37
(＜.001)

Experience of
watching of
alcohol products
advertisement

None
1~3/month
1~4/week
5~7/week

8,500 (22.7)
10,503 (28.6)
12,053 (32.8)
5,853 (15.9)

4,091 (25.8)
4,123 (26.0)
4,811 (31.0)
2,712 (17.2)

627 (28.4)
587 (26.7)
641 (28.7)
347 (16.2)

20.12
(＜.001)

Low-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ne
1~3/month
1~4/week
5~7/week

35,570 (96.3)
1,142 (3.2)

145 (0.4)
52 (0.1)

13,324 (84.8)
2,160 (13.6)

219 (1.4)
34 (0.2)

1,225 (56.9)
718 (31.7)
192 (8.1)
67 (3.3)

976.5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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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면충족을 한 경우에 비해 하지 않은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39배, 폭음할 가능성은 1.77배로 더 높았

다.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가 비음주 대

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86배, 폭음할 가능성은 9.95배로 더 높

았다. 매일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2.53배, 폭음할 가능성은 10.64배로 

더 높았다. 

주류구매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도했지만 불

가능한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72배, 폭음할 

가능성은 11.23배로 더 높았고, 가능한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

폭음할 가능성은 15.69배, 폭음할 가능성은 195.55배로 더 높

았다. 주류구매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력하면 

Table 2. Un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54,8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binge drinkers
(ref. Non-drinkers)

Binge drinkers
(ref. Non-drinkers)

OR (95%CI) p OR (95%CI) p

Gender Female
Male

1.00
1.50 (1.42~1.59) ＜.001

1.00
2.09 (1.85~2.37) ＜.001

School Middle
High

1.00
2.47 (2.33~2.61) ＜.001

1.00
7.36 (6.38~8.51) ＜.001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1.00
1.28 (1.22~1.35)
1.76 (1.67~1.85)

＜.001
＜.001

1.00
1.33 (1.17~1.50)
2.56 (2.30~2.86)

＜.001
＜.00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00
1.16 (1.11~1.22)
1.70 (1.59~1.82)

＜.001
＜.001

1.00
1.03 (0.93~1.13)
2.24 (1.96~2.55)

.603
＜.001

Co-residence with 
family

Yes
No

1.00
1.49 (1.32~1.67) ＜.001

1.00
3.22 (2.55~4.06) ＜.00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1.00
1.14 (1.09~1.19) ＜.001

1.00
1.01 (0.91~1.11) .887

Perceived stress Low
High

1.00
1.35 (1.29~1.41) ＜.001

1.00
1.56 (1.43~1.72) ＜.001

Sleep satisfaction Yes
No

1.00
1.39 (1.32~1.46) ＜.001

1.00
1.77 (1.56~2.01) ＜.001

Current smoking No
Yes

1.00
1.86 (1.60~2.16) ＜.001

1.00
 9.95 (8.25~12.00) ＜.001

Daily smoking No
Yes

1.00
2.53 (1.97~3.26) ＜.001

1.00
10.64 (8.14~13.91) ＜.001

Easy to buy alcohol 
products

Never tried
Impossible
Possible if tried harder
Easy

1.00
1.72 (1.46~2.01)

 15.69 (12.04~20.46)
 17.64 (13.15~23.66)

＜.001
＜.001
＜.001

1.00
11.23 (9.07~13.91)

  195.55 (148.78~257.03)
  336.35 (256.57~440.94)

＜.001
＜.001
＜.001

Exposure to alcohol 
advertisement

No
Yes

1.00
1.21 (1.15~1.26) ＜.001

1.00
1.28 (1.16~1.41) ＜.001

Experience of
watching of
alcohol products
advertisement

None
1~3/month
1~4/week
5~7/week

1.00
0.80 (0.76~0.84)
0.83 (0.79~0.88)
0.95 (0.89~1.01)

＜.001
＜.001

.106

1.00
0.74 (0.66~0.84)
0.70 (0.62~0.78)
0.81 (0.71~0.93)

＜.001
＜.001

.003

Low-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ne
1~3/month
1~4/week
5~7/week

1.00
4.89 (4.53~5.28)
4.08 (3.29~5.06)
1.93 (1.26~2.96)

＜.001
＜.001

.003

1.00
 16.94 (15.10~19.01)
 34.82 (27.89~43.48)
 41.62 (29.07~59.57)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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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5.69배, 폭음

할 가능성은 195.55배로 더 높았고, 주류구매가 쉬운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7.64배, 폭음할 가능성은 

336.35배로 더 높았다. 술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21배, 폭음할 가능성

은 1.28배로 더 높았다. 술광고를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월1~3회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0.80배, 

폭음할 가능성은 0.74배로 더 낮았고, 주 1~4회 있는 경우가 비

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0.83배, 폭음할 가능성은 0.70배

로 더 낮았다. 저알코올 탄산수를 마셔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월 1~3회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4.89배, 폭음할 가능성은 16.94배로 더 높았고, 주 1~4회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4.08배, 폭음할 가능성

은 34.82배로 더 높았다. 저알코올 탄산수를 마셔본 경험이 없

는 경우에 비해 주 5~7회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93배, 폭음할 가능성은 41.62배로 더 높았다. 

3. 다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음주행동과 환경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변

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변인

을 보정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중학생일 경우에 비해 고등학생

일 경우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2.28배, 폭음할 가능

성은 3.98배로 더 높았고, 학업성취도가 상인 경우에 비해 중

인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42배, 폭음할 가

능성은 1.45배로 더 높았고, 상인 경우에 비해 하인 경우가 비

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40배, 폭음할 가능성은 1.30배

로 높았다. 수면충족을 한 경우에 비해 하지 않은 경우가 비음

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26배, 폭음할 가능성은 1.63배로 

더 높았다.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가 비

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28배, 폭음할 가능성은 3.12배

로 더 높았다. 매일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60배, 폭음할 가능성은 2.43

배로 더 높았다. 

환경 변인과 관련하여, 주류구매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시도했지만 불가능한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1.30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폭음할 

가능성은 3.4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주류구매

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력하면 가능한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2.09배, 폭음할 가능성은 7.83

배로 더 높았고, 주류구매가 쉬운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

할 가능성은 4.52배, 폭음할 가능성은 21.14배로 더 높았다. 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

음할 가능성은 1.27배, 폭음할 가능성은 1.29배로 더 높았다. 

저알코올 탄산수를 마셔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월 1~3회 

있는 경우가 비음주 대비 비폭음할 가능성은 2.08배, 폭음할 

가능성은 3.92배로 더 높았다. 

논 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3], 증가하는 청소년 위험 음주행동과 

관련된 관련요인 분석도 이미 진행되었다[8].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 위험 음주행동 연구는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의 단계

에서 다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아직까지 사회문화적 특성

을 확인하거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중재연구 개발은 제한적

이다. 위험음주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3] 

위험음주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음주행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지역사회, 국가

정책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

구는 비음주자군, 비폭음군, 폭음군으로 음주행동군을 구분한 

후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폭음과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환

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

로 개인과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재전략을 수

립하여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

는 생태학적 접근의 복합 중재연구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의 수

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

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면충족, 현재흡연, 매일흡연, 음주

교육 경험 등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9,16-18]와도 유사한 결

과이다. 이러한 변수는 비폭음, 폭음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비

음주군에 비해 문제 음주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학급이 올라가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문제 음

주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이 

올라갈수록 더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해결되지 않은 부담

감은 문제 음주행동과 연관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9]. 이러

한 개인 수준의 관련 변수들은 개인 동기화 상담이나 학교 보

건교육을 통해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개인 정신건강 요인에 대

한 관심으로 학교 중심의 개인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긍정적 건강행위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학

교의 음주 관련 교육과 관심이 폭음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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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것에 비해[19]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제공한 경우 

폭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학교 음주예방 교육의 변화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문제 음주행동을 통해 경험

하는 새로운 경험에 매우 민감하여 알코올로 야기되는 부정적

인 결과를 감수하여 폭음을 하는 위험행동 성향이 관찰된다

[20].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알코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기존의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미디

어는 음주에 관해 에너지 넘치는 일탈행위라는 긍정의 메시지

를 전달하기도 하고[21], 교육을 통해 알코올 섭취에 흥미를 유

발하기도 하는 등 또래집단에서 우월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

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중심의 음주예방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부

Table 3. Multivaria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54,8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binge drinkers
(ref. Non-drinkers)

Binge drinkers
(ref. Non-drinkers)

OR (95%CI) p OR (95%CI) p

Gender Female
Male

1.00
0.75 (0.63~0.89) .001

1.00
0.78 (0.61~0.98) .034

School Middle
High

1.00
2.28 (1.94~2.68) ＜.001

1.00
3.98 (3.17~4.99) ＜.001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1.00
1.42 (1.15~1.73)
1.40 (1.18~1.66)

.001
＜.001

1.00
1.45 (1.11~1.89)
1.30 (1.04~1.63)

.007

.024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00
1.09 (0.91~1.30)
1.28 (0.99~1.65)

.347

.058

1.00
1.08 (0.86~1.34)
1.22 (0.89~1.65)

.512

.215

Co-residence with 
family

Yes
No

1.00
0.60 (0.43~0.83) .002

1.00
0.80 (0.54~1.20) .284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1.00
1.04 (0.88~1.24) .652

1.00
0.83 (0.66~1.04) .106

Perceived stress Low
High

1.00
1.02 (0.87~1.21) .781

1.00
1.20 (0.97~1.48) .090

Sleep satisfaction Yes
No

1.00
1.26 (1.04~1.52) .016

1.00
1.63 (1.26~2.10) ＜.001

Current smoking No
Yes

1.00
1.28 (1.05~1.55) .014

1.00
3.12 (2.45~3.99) ＜.001

Daily smoking No
Yes

1.00
1.60 (1.16~2.20) .004

1.00
2.43 (1.72~3.45) ＜.001

Easy to buy alcohol 
products

Never tried
Impossible
Possible if tried harder
Easy

1.00
1.30 (0.84~2.01)
2.09 (1.42~3.05)
4.52 (2.63~7.78)

.247
＜.001
＜.001

1.00
3.42 (2.14~5.47)

 7.83 (5.27~11.65)
 21.14 (12.60~35.47)

＜.001
＜.001
＜.001

Exposure to alcohol 
advertisement

No
Yes

1.00
1.27 (1.08~1.48) .003

1.00
1.29 (1.04~1.61) .019

Experience of
watching of
alcohol products
advertisement

None
1~3/month
1~4/week
5~7/week

1.00
0.85 (0.68~1.06)
1.00 (0.81~1.23)
0.73 (0.57~0.94)

.156

.973

.013

1.00
0.82 (0.62~1.07)
0.96 (0.74~1.25)
0.67 (0.50~0.91)

.144

.780

.011

Low-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ne
1~3/month
1~4/week
5~7/week

1.00
2.08 (1.62~2.67)
0.70 (0.45~1.10)
0.20 (0.08~0.48)

＜.001
.119

＜.001

1.00
3.92 (2.93~5.23)
2.04 (1.22~3.44)
0.92 (0.41~2.05)

＜.001
.007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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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가족보다 또래집단을 통해 지지와 지원을 경험하

므로[22]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효

과적인 교육의 제공을 위해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집단, 교사 등을 통해 비공식 ․ 공식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

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예상되는 건강문제에 대해 명확

히 인지시키고 모둠활동, 역할극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음주예방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또래집단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지지

그룹을 형성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류구매 용이성은 선행연구[23]와 동일하게 비음주

군 대비 비폭음군, 폭음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류구매가 쉬운 경우 비음주

군 대비 폭음할 가능성은 21.14배 높았다. 지역사회가 청소년

의 알코올 섭취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24]. 지역 내 

주류판매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의 청소년은 폭음에 노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3], 지역 내 구성원이 청소

년의 주류구매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주류구매의 접근을 제

한하는 등 지역사회가 완충역할을 할 경우 청소년의 폭음을 예

방한다는 연구[25]결과가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가 보호체계

를 구축하고 안전한 지원망의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의 문제음

주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 예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문제음주 예방 상호협

력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 음주 예방 지역사회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과 정책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집단으로 확장하여 건강생활 환

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 음주행동 감소를 위

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저알콜음료의 경험은 비음주군 대비 문제 음주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알코올음료의 빈도가 높

아질수록 위험 음주행동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한 달에 1~3의 

저알코올음료를 섭취하는 경우 비음주군 대비 비폭음할 가능

성은 2.08배, 폭음할 가능성은 3.92배로 더 높았다. 이는 청소

년의 경우 알코올 빈도가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청

소년은 성인에 비해 음주섭취 빈도가 적어 오히려 1회 음주량

이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1회 술 섭취량이 성인보다 많다[3]. 

또한 무알코올, 저알코올 등 낮은 도수의 알코올 섭취가 알코

올의 유해성을 낮춘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알코올 또

는 저알코올은 국가 음주관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느

슨한 관리가 오히려 전체 섭취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

다[14].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저알코올은 청소년의 문제 음주행동의 패턴을 고착화시킬 가

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는 저알코

올 음료 패키지에 자주 노출되는 상큼한 과일그림, 친숙한 인

기제품의 맛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들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

다. 익숙하고 매력적인 광고는 청소년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 또한 학교는 저알

코올 음료섭취도 음주행위에 포함시켜 동일한 음주문제를 유

발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음주행동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

로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

나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상대적 경험이 없어 성인 음주자에 

비해 알코올 중독 등 급성 알코올 관련 문제에 더 쉽게 노출된

다[26].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국가단위에서 이

를 논의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수

준에서 청소년 문제음주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

반적으로 법적 음주 연령이 낮은 국가는 법적 음주 연령이 높

은 국가에 비해 청소년 폭음의 유병률이 더 높다[27]는 연구결

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청소년의 알코올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 음주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차단하는 강력

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26]. 그러나 여전히 증가하는 청

소년의 문제음주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법과 정책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늘

고 있다. 또한 광고와 미디어는 음주 행위를 미화하고 젊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문제음주를 정당화하고 있다[28]. 환경요

인을 고려하지 못한 음주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도 현재의 지속

적인 문제음주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보다 강력한 정책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음주 

연령을 낮추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지역사회 내 법적책임을 보

다 강력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다[26]. 또한 중재 수준을 세분화하여 환경요인을 체계적으

로 고려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

양한 수준에서의 문제 음주행동 관련 중재가 이루어질 때 건강

행동으로의 긍정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자기기입식 형식의 이

차자료분석을 시행한 연구로 청소년의 위험음주와 관련된 변

수를 확인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요인 간의 인과관계

에 대해 단언할 수 없으며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비음주군, 비폭음군, 폭음군으로 문제 음주행동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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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후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위험음주와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수준 그리고 정책수준의 변수까지 일부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인과 환

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재전략을 수립하여 청소

년 개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생태학적 

접근의 복합 중재연구 개발과 관련 정책의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비음주자군, 비폭음군, 폭음군으로 음주행동군

을 구분한 후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폭음과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환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주류구매의 용이성, 저알코올 음료의 경험은 문제 음

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안전한 

지지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조절 가능한 변수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해 또래집단,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국가 정책에서도 함께 관

심을 갖고 건강한 환경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모형에 입각한 음

주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규모 청소년 인구집단을 대상으

로 진행하는 후속 코호트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음주예방 법률 제

정, 관련 규제조치 및 제도 시행 등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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